
한수지 58(6), 724-731, 2025

724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 pISSN:0374-8111, eISSN:2287-8815

Korean J Fish Aquat Sci 58(6),724-731,2025

Original Article

서   론

줄비늘치(Coelorinchus multispinulosus)는 대구목(Gadi-
formes) 민태과(Macrouridae)에 속하는 어류로 한국, 일본, 타
이완, 동중국해, 필리핀 등지에 분포하며, 주로 수심 150–300 m
의 사니질에서 서식하는 저서성 어류이다(Cohen et al., 1990). 
민태과 어류는 대구목 내에서 가장 큰 과(Family)로 27개 속과 
375종이 보고되었으며, 전 세계 대양에 널리 분포하며,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가장 높은 종 다양성을 가진다(Fricke et al., 
2025). 국내에는 줄비늘치를 포함하여 긴팔꼬리민태(Coelo-
rinchus macrochir), 꺼끌머리민태(Ventrifossa garmani), 큰눈
긴가시민태(Coryphaenoides marginatus) 등 3속 8종이 알려져 

있다(NIBR, 2025). 일부 민태과 어류는 식용 목적의 상업적 어
획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민태과 어류는 상업적 저층 
트롤 어업에서 혼획되어 버려진다(Nakayama, 2020).
줄비늘치는 남해 연안에서 연중 출현하는 대표적인 저서성 어
류로, 지역 어류 군집에서 높은 우점도를 보이며, 꼼치(Liparis 
tanakae), 황아귀(Lophius litulon) 등과 같은 주요 육식성 저
서성 어류의 중요한 먹이원으로 작용한다(Choo, 2007; Park, 
2010). 특히 줄비늘치는 먹이망 내에서 하위 영양단계의 먹이
생물과 상위 포식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포식자(Mesopreda-
tor)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uh et al., 2013), 이들
의 개체군 변동은 하위 먹이원의 분포 뿐만 아니라 상위 포식자
의 개체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줄비늘치는 연안 해양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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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에서 먹이망 구조와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
적인 생태적 역할을 수행한다(Choo, 2007; Huh et al., 2013).

  이와 같이 줄비늘치는 저서생태계에서 중요한 생태학적 역
할을 수행하는 어종으로 기초생태학적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식성(Lee et 
al., 2008), 분포(Xu et al., 2018)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식성(Huh et al., 2013; Park et al., 2017), 산란(Park 
et al., 2010), 유전학(Andriyono et al., 2019), 분포(Park et al., 
2018)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수행
된 식성 연구는 2007년 동해에서 수행된 연구가 마지막으로 20 
여년간 수행되지 않았다(Park et al., 2017). 채집 지역 또한 동해 
남부로 본 연구가 수행된 남해와 상이하였다. 더불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류 군
집구조 및 저층 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Lee et al., 2021c). 따라서 이번 연구는 줄비늘치의 섭
식생태에 대한 최근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저서생태
계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자원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근
거를 제시하여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남해에 서식하는 줄비늘치의 위내용물 분
석을 통해, 줄비늘치의 주먹이생물과 섭식전략을 파악하고, 성
장 단계 및 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생
태계 기반 자원관리와 평가를 위한 남해에 서식하는 줄비늘치
의 섭식생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이번 연구에 사용된 줄비늘치 시료는 2023년 2월, 4월, 5월, 7
월,10월에 우리나라 남해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21호, 22호, 23호의 저층트롤어구(bottom trawl net)로 채
집하였다(Fig. 1).
채집된 시료는 선상에서 개체의 크기(전장, total length)은 0.1 

cm 단위로, 체중(body weight)은 전자식 중량계(Marel M2200 
Series, Type M2200-PD2; Marel hf., Reykjavik, Iceland)를 이
용하여 1 g (0.001 kg) 단위까지 계측하였다. 각 개체의 위를 
10% formalin solution으로 고정하였다. 고정된 위내용물은 해
부현미경을 사용하여 가능한 종(Species) 수준까지 동정하였
으며, 소화로 인해 형태가 훼손되어 동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 목(Order), 과(Family), 속(Genus) 수준까지 동정하였다. 
먹이생물은 종류별로 개체수를 계수하였고, 크기는 0.1cm, 중
량은 분석용 전자저울(AB204-S; Mettler-Toledo Korea Ltd., 
Seoul, Korea)을 사용하여 0.0001 g 단위까지 계측하였다. 위
내용물 분석에서는 각 먹이생물에 대한 출현빈도(%F), 개체수
비(%N), 습중량비(%W)를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였다.

%F=Ai/N×100

%N=Ni /Ntotal×100

%W=Wi /Wtotal×100

여기서, Ai는 는 위내용물 중 해당 먹이생물이 출현한 줄비늘
치의 개체수를 의미하며, N은 먹이를 섭식한 줄비늘치의 총 개
체수이다. Ni와 Wi는 해당 먹이생물의 개체수와 중량, Ntotal과 
Wtotal은 전체 먹이 개체수와 중량이다. 섭식된 먹이생물 상대
중요도지수(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는 Pinkas et al. 
(1971)이 제시한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IRI=(%N+%W)×%F

상대중요도지수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대중요도지수비
(%IRI)로 나타내었다.

%IRI=IRI/∑IRI×100

줄비늘치의 섭식형태 파악을 위해 Amundsen et al. (1996)이 
제시한 도해적방법(graphical method)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
해 출현빈도(%F)와 특정먹이생물우점도(prey-specific abun-
dance)를 시각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먹이의 중
요도(dominant or rare)와 섭식 폭(niche width)을 평가하였다. 
특정 먹이생물 우점도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Pi=  
∑Si ×100∑Sti 

여기서, Pi는 먹이생물 i의 특정 먹이생물 우점도를 나타내며, 
Fig. 1. Location of sampling areas in the South Sea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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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는 위내용물에서 먹이생물 i의 중량을 의미한다. Sti는 먹이생
물 i를 섭식한 줄비늘치의 위내용물에서 전체 먹이생물의 중량
을 나타낸다.
줄비늘치의 크기군(size class)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을 확인
하기 위해 먹이생물의 조성 변화가 관찰된 전장의 크기를 확인
한 후, 3개의 그룹(<13.0 cm, 13.0–20.0 cm, ≥20.0 cm)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크기군별 먹이 섭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mean number of preys per 
stomach, mN/ST),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중량(mean weight of 
preys per stomach, mW/ST)을 산출하였다. 또한 계절군(sea-
son)에 따른 변화를 알기 위해 4개의 계절로 구분한 후 상대중
요도지수비를 이용해 먹이생물의 조성을 분석하였다.
줄비늘치의 먹이생물 조성이 계절 및 크기군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 Two-way PERMANOVA 
(Permutational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를 수행하
였다. PERM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CAP (canonical analysis of principal coordinates) 분석을 통해 
각 먹이생물의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CAP 결과에서 상호연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0.4 이상인 주요 먹이생물만을 
CAP 1과 CAP 2 성분축에 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
기 위해 각 계절군과 크기군 내 개체를 무작위로 3–5개체씩 소
그룹화하고, 각 소그룹에서 섭식된 먹이생물의 평균 중량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우점한 먹이생물의 편향된 해석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 먹이생물의 평균 중량비를 제곱근변환(square root 
trnasformation) 하였으며, Bray-Curtis similarity를 이용하여 
유사도 매트릭스를 나타낸 뒤, 분석을 수행하였으며(Platell and 
Potter, 2001), 분석에는 PRIMER v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Clarke and Gorley, 2006; Anderson et al., 2008).

결   과

전장분포

총 229개체의 줄비늘치가 채집되었고, 전장의 범위는 4.0–
29.4 cm로 나타났다. 전체 크기군 중 15.0–20.0 cm의 크기군
에서 97개체가 출현하여 전체 개체수의 42.4%를 차지해 가장 
우점하였다. 이 외에 <5.0 cm의 크기군에서 1개체, 5.0–10.0 
cm의 크기군에서 26개체, 10.0–15.0 cm의 크기군에서 66개체, 
20.0–25.0 cm의 크기군에서 33개체, 25.0–30.0 cm의 크기군에
서 6개체가 출현하였다(Fig. 2).

위내용물 조성

채집된 줄비늘치의 위를 분석한 결과, 공복인 개체는 총 66
개체로 28.8%의 공복율을 나타냈다. 먹이를 섭식한 163개체
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줄비늘치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
은 76.7%의 출현빈도, 85.9%의 개체수비, 28.3%의 중량비를 
차지하여 81.7% 상대중요도지수비를 나타낸 단각류(Amphi-

poda)였으며, 그 중에서도 Themisto sp., Gammaridae 순으로 
우점하였다. 두번째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생이류(Caridea)로 
17.6%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지하였다. 생이류 중에서는 마루
자주새우(Crangon hakodatei), 돗대기새우(Leptochela graci-
lis), 둥근돗대기새우(Leptochela sydniensis) 순으로 우점하였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spearnose grena-
dier Coelorinchus multispinulosus by frequency of occurrence 
(%F), number (%N), weight (%W) and index of relative impor-
tance (%IRI) in the South Sea of Korea

Prey organism %F %N %W %IRI
Amphipoda 76.7 85.9 28.3 81.7
 Gammaridae 36.8 19.0 10.3
 Themisto sp. 52.8 66.5 17.0
 Unidentified Amphipoda 1.8 0.4 1.0
Bathynellacea 4.3 0.9 0.5 0.1
Brachyura 2.5 0.4 1.5 +
 Charybdis bimaculata 0.6 0.1 0.3
 Unidentified Brachyura 1.8 0.3 1.2
Copepoda 3.7 1.6 + 0.1
Euphausiacea 6.1 1.9 5.8 0.4
Caridea 27.6 8.7 59.6 17.6
 Crangon hakodatei 1.2 0.2 19.9
 Crangon sp. 0.6 0.1 2.1
 Leptochela gracilis 1.2 1.3 1.7
 Leptochela sp. 0.6 0.1 +
 Leptochela sydniensis 0.6 0.1 0.1
 Unidentified Caridea 23.9 6.9 35.8
Polychaeta 2.5 0.6 4.3 0.1
Total 100.0 100.0 100.0
+, Less than 0.1%.

Fig. 2. Size distribution of spearnose grenadier Coelorinchus mul-
tispinulosus collected in the South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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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에 난바다곤쟁이류(Euphausiacea), 게류(Brachyura), 
고하류(Bathynellacea), 요각류(Copepoda), 갯지렁이류(Poly-
chaeta) 등을 섭식하였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다(Table 1).

섭식전략

줄비늘치의 섭식전략을 분석한 결과(Fig 3), 그래프 오른쪽 상
단에 위치해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난 단각류를 제외한 먹이
생물은 그래프 왼쪽 상단과 왼쪽 하단에 출현하여 비우점 먹이
생물이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은 먹이생물로 나타났다.

크기군별 먹이생물 조성 변화

줄비늘치의 크기군군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의 분석 결과(Fig. 

4). <13.0 cm 크기군에서는 단각류가 95.2%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였고, 그 외 난바다곤쟁이류, 생이류가 각각 2.7%, 2.1%
를 차지하였다. 13–20 cm 크기군에서는 단각류가 84.0%의 비
율을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였고, 생이류는 15.5%, 난바다곤쟁
이류는 0.2%를 차지하였다. ≥20.0 cm 크기군에서는 생이류가 
56.2%의 비율을 차지하여 증가한 반면 단각류는 41.2%로 감
소하였다. 따라서 줄비늘치는 <13.0 cm 미만의 크기에서는 단
각류의 비율이 가장 우점하였고,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단각류
의 섭식은 점차 감소하고 생이류의 섭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며, 20.0 cm 크기 전후로 단각류에서 생이류로 먹이전환이 
나타났다.
크기군별 먹이생물 중복도를 분석한 결과 <13.0 cm 크기군과 

13.0–20.0 cm 크기군 사이에서 먹이생물 중복도가 0.60 이상으
로 유의하게 중복되었으며, 그 외 크기군 사이에서는 유의하게 
중복되지 않았다(Table 2).
크기군별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개체수 및 중량을 분석하였
다(Fig. 5).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개체수는 <13.0 cm 크기군
에서는 3.43개체, 13.0–20.0 cm 크기군에서는 4.60개체, ≥20.0 
cm 크기군에서는 6.69개체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검증되지 않았으나(One-way ANOVA, P>0.05), 중량에

Table 2. Proportional food overlap coefficients (Schoener's index) 
of spearnose grenadier Coelorinchus multispinulosus for total prey 
items caught in the South Sea of Korea (<13.0 cm, n=42; 13.0-20.0 
cm, n=96; ≥20.0 cm, n=25)

Size class (cm, TL) <13 13-20
13-20 0.86 -
≥20 0.43 0.57

Fig. 4. Ontogenetic changes in composition of stomach contents 
by %IRI of spearnose grenadier Coelorinchus multispinulosus col-
lected in the South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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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One-way ANOVA, P<0.05). 
<13.0 cm 크기군에서는 0.02 g이었고, 13.0–20.0 cm 크기군에
서는 약 0.07 g, ≥20.0 cm 크기군에서는 0.22 g으로 나타나 개
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중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계절별 먹이생물 조성 변화

줄비늘치의 계절별 먹이생물 조성을 분석한 결과(Fig. 6). 동

계에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36.8%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지한 난바다곤쟁이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9.3%인 생이
류, 23.1%의 단각류 순으로 나타났다. 춘계에서는 단각류가 
98.1%로 증가하여 가장 우점하는 먹이생물로 나타났으며, 생
이류는 1.6%로 나타났다. 하계에서는 단각류가 가장 우점하는 
먹이생물로 나타났으며, 92.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
이류는 7.5%로 나타났다. 추계에서는 생이류가 가장 우점하는 
먹이생물로 나타났으며, 65.3%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단각류는 34.2%로 나타났다.
계절별 먹이생물 중복도를 분석한 결과. 춘계와 하계 사이에
서 먹이생물 중복도가 0.60 이상으로 유의하게 중복되었으나, 
다른 계절들 사이에서는 유의하게 중복되지 않았다(Table 3).

계절과 크기군간의 먹이생물의 유의성 검정

줄비늘치의 계절과 크기군간의 섭식관계를 Two-way 
PERM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줄비늘치는 계절
(P=0.002), 크기군(P=0.226), 계절과 크기군 두 요인의 상호작
용(P=0.203)을 나타내 계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
나(P<0.05), 크기군과 계절 및 크기군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차
이가 검증되지 않았다(P>0.05; Table 4). 
계절과 크기군의 상호효과를 시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CAP 

(Canonical Analysis of Principal Coordinates) 분석을 실시하
였다. CAP 분석 결과(Fig. 7), 성분축 CAP 1과 CAP 2에 따라 
계절별 구분이 나타났으나, 크기군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뚜
렷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 춘계과 하계는 단각류의 기여도가 높
아 해당 계절 분류군의 군집이 형성되었으며, 추계는 생이류, 갯
지렁이류 등 다양한 항목에 나타났고, 동계는 난바다곤쟁이류
의 기여도가 높아 군집이 형성되었다.

Table 4. (P) for a series of PERMANOVA tests, comparison of the 
stomach contents for season, size and interactions between season 
and size

Source df Pesudo-F P (perm)
Season 3 4.780 0.002
Size 2 1.437 0.226
Season×size 4 1.522 0.203

Table 3. Proportional food overlap coefficients (Schoener’s index) 
of spearnose grenadier Coelorinchus multispinulosus among sea-
sons collected in the South Sea of Korea 

Season Winter Spring Summer
Spring 0.25 - -
Summer 0.31 0.94 -
Autumn 0.53 0.36 0.42
Spring, n=19; Summer, n=88; Autumn, n=44; Winter, n=12. 

Fig. 5. Variation of mean number of prey per stomach (mN/ST) 
and mean wetweight of prey per stomach (mW/ST) of spearnose 
grenadier Coelorinchus multispinulosus among size classes (<13.0 
cm, 13.0–20.0 cm, ≥20.0 cm) collected in the South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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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asonal changes in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mpo-
nents by %IRI of spearnose grenadier Coelorinchus multispinu-
losus collected in the South Sea of Korea (Spring. n=19; Summer, 
n=88; Autumn, n=44; Winter,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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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결과, 줄비늘치의 주 먹이생물은 단각류인 Them-
isto sp.로 확인되었다. 단각류는 지리적으로 대마 난류의 영향
으로 해수 순환이 활발하고, 다양한 암초 지대와 연안 생태계
가 발달하는 남해 연안해역에서 유기쇄설입자를 직접 섭식하
거나 유기쇄설입자를 먹이로 하는 미소동물을 섭식한 뒤, 어류
와 같은 상위 포식자에게 섭식되어 하위 영양단계를 상위 단계
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Thayer et al., 1984). 특히 단
각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Themisto sp.로 나타났
다. Themisto sp.는 하늘옆새우(Hyperiidae)과에 속하는 단각
류로 고위도 해역에서 특히 풍부하게 분포하는 부유성 단각류
로 온대 및 한대 해역의 부유성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한다. 이들은 특정 해역에서 막대한 생물량을 이루며, 상업적
으로 중요한 어류 및 두족류 자원의 주요 먹이원으로 기능함으
로써 해양 먹이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또한 Themisto 
sp.는 주간에는 저층에서 머물다가 야간에는 섭식을 위해 표층 
가까이로 이동하는 주야 수직이동(Diurnal vertical migration, 
DVM)을 수행하며, 이러한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저서성 어류
인 줄비늘치가 주간에는 심층으로 하강한 Themisto sp.를 주로 
섭식한 것으로 판단된다(Havermans et al., 2019).
또한 이번 결과와 달리 우리나라 동해 남부에 출현하는 줄
비늘치의 식성 연구에서는 생이류가 주 먹이생물로 나타났다
(Huh et al., 2013; Park et al., 2017). 따라서 줄비늘치는 서식 
해역 마다 풍부하게 출현하는 먹이생물을 섭식하는 기회주의적 
섭식(Opportunistic feeding)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출현빈도에 대한 특정먹이생물우점도를 통해 

섭식전략을 분석하였다. 도해적방법 그래프 왼쪽 하단에서 오
른쪽 상단까지의 대각선은 먹이중요도를 나타내는데, 상단에 
위치할수록 우점 먹이생물, 하단에 위치할수록 중요하지 않은 
먹이생물이 위치해 있다. 또한 그래프 왼쪽 상단에 있는 먹이
생물은 포식자 각 개체별 우점하는 먹이생물을 나타내며, 오른
쪽 상단의 경우에는 포식자 개체군에 전체에서 우점하는 먹이
생물을 나타낸다. 수직 축은 포식자의 섭식전략을 나타내며, 상
단에 위치할수록 개체당 섭식한 먹이생물의 종류가 적어 좁은 
섭식 폭을 가지는 섭식특화종(Specialist feeder)임을 의미하며, 
반대로 하단에 위치할수록 다양한 먹이생물을 섭식하여 넓은 
섭식 폭을 가지는 섭식일반종(Generalist feeder)인 것으로 판
단될 수 있다(Pianka, 1988). 따라서 줄비늘치는 개체당 섭식한 
먹이생물의 종류가 적기에 좁은 섭식 폭을 가지는 섭식특화종
임(Specialist feeder)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줄비늘치의 크기군별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줄비늘치는 크기군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P=0.226), <13.0 cm와 13.0–20.0 
cm의 크기군에서는 단각류가 가장 우점하였으며, ≥20.0 cm의 
크기군에서는 단각류에서 생이류로의 먹이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성장함에 따라 먹
이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줄비늘치 또한 성장함
에 따라 유영능력 향상과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 요구
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먹이전환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Huh 
et al.,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Huh et al., 2013), 줄비늘치
는 작은 크기군에서 주로 요각류를 섭식하여, 요각류 → 단각
류 → 생이류 순으로 먹이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번 연구에서는 10.0 cm 이하의 크기군이 많이 채집되지 않아 

Fig. 7. Canonical analysis of principal coordinates (CAP) ordination plot for the diet composition of a dominant prey item of spearnose 
grenadier Coelorinchus multispinulosus in the South Sea of Korea, illustrating differences by size class and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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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각류에서 단각류로의 먹이전환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단각
류에서 생이류로의 먹이전환은 확인할 수 있었다(Choo, 2007; 
Huh et al., 2013).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
합하면 줄비늘치는 성장함에 따라 먹이생물이 요각류 → 단각
류 → 생이류 순으로 전환되는 단계적인 먹이전환을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줄비늘치는 성장함에 따라 개체당 평균 먹이생
물 개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
으나, 평균 먹이생물 습중량은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
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일정 크기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 더 많
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개체를 여러 번 섭식하는 것
보다 한 번에 큰 개체를 섭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 생활사 
동안 지속적으로 유사한 먹이생물을 섭식하는 어류는 성장함
에 따라 먹이생물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Last, 1989). 줄비늘치는 성장함에 따라 단각류에서 더 큰 먹
이생물인 생이류로 먹이전환이 이루어져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습중량이 증가하였고,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단각류를 지속
적으로 섭식하여 성장함에 따라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Huh et al., 2013). 
계절별 먹이생물 조성을 분석한 결과, 줄비늘치는 연중 단각
류를 주요 먹이로 섭식하였으나 계절에 따라 중요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춘계와 하계에는 단각류의 섭식 비율이 높았는
데, 이는 남해 해역에서 동물플랑크톤 군집이 계절적으로 크
게 변동하며(Moon et al., 2010; Jeong et al., 2014; Lee et al., 
2021b), 단각류를 포함한 동물플랑크톤의 비중이 춘계와 하계
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과 일치한다(Jeong et al., 2014; 
Moon et al., 2020). 이러한 동물플랑크톤의 계절적 증가는 환
경 요인의 변화와 해류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
석된다(Moon et al., 2010; Lee et al., 2021b). 또한 일본해 난
류해역에서 춘계–하계에 하늘옆새우과 단각류인 Themisto ja-
ponica의 개체수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ugisaki et al., 1991), 이번 남해 조사에서도 하늘옆새우과 단
각류의 가용성이 춘계와 하계에 높아져 줄비늘치의 섭식에 반
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계에는 단각류의 밀도의 감소와 함께 섭식 비율도 낮아졌으
며, 대신 연안에서 출현하는 돗대기새우(L. gracilis)가 주요 먹
이로 대체되었다(NIBR, 2025). 돗대기새우는 남해에서 동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출현하며, 특히 춘계와 추계에 대량으
로 출현하였다(Oh and Choi, 2003). 따라서 단각류의 밀도 감
소와 생이류 출현량 증가로 인하여 단각류의 섭식 비율이 감소
하고, 생이류의 섭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계에는 난바다곤쟁이류의 출현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
으로 생이류의 섭식 비율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Lee 
et al., 2021a). 특히 줄비늘치의 먹이생물 중 하나로 확인된 돗
대기새우는 동계에 출현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생이류 
섭식 비율이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Oh and Jeong, 2002; 

Hong et al., 2006). 반면, 난바다곤쟁이류는 저온 수괴가 형성
되는 동계에 성체 출현량이 증가하며, 표층 생산성 저하에 대응
하여 계절회유를 통해 심층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인다(Taki, 
2007; Taki, 2010). 따라서 동계에서는 생이류의 섭식 비율이 
감소하고, 난바다곤쟁이류의 섭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된다. 
결론적으로 줄비늘치의 계절별 주먹이생물은 명확하게 차이
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먹이생물의 계절적 분포 변동과 밀
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절적 환경 변화가 줄
비늘치의 섭식 전략과 생리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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